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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구선수 출신으로 서울대에 진학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정호가 KBO 신인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냈다. 또 하나의 ‘바늘구멍’을 통과하기 위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“더 큰 사람이 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”며 도전정신을 불태웠다.
“KBO 신인드래프트 도전”…공부하는 야구선수, 서울대 이정호의 멋진 인생 ▶4면

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누구를 낙
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위기에 처한 한국축구를 구할
중량감 있는 기술위원장이 필요한 시점이다. 스포츠동아DB

국제감각·미래비전갖춘
중량감 있는 인물 뽑아라

새 기술위원장 선임 숙고에 들어간 정몽규회장

울리 슈틸리케(63·독일) 감독과 이용수(58) 기
술위원장의 동반 퇴진으로 축구국가대표팀이 중대
기로에 선 가운데, 신임 기술위원장 임명권을 지닌
정몽규(55) 대한축구협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
지고 있다.

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0일 “너무 서두르지도,
그렇다고 여유를 부리지도 않을 것”이라며 정 회장
이 차기 기술위원장 선임을 위한 숙고에 들어갔음을
내비쳤다. 카타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
종예선 A조 8차전 원정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정
회장은 러시아에서 개최 중인 2017 국제축구연맹(F
IFA) 컨페더레이션스컵 개막전 관전을 마치고 19일
귀국한 직후 안기헌 협회 전무이사로부터 후임 기술
위원장 후보 명단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
로 알려졌다.

기술위원장은 대표팀 감독에 대한 추천·선발권을
갖고 있다. 제대로 된 사령탑을 선임하려면 유능한
기술위원장 선임이 먼저다. 위기의 한국축구를 구할
첫 걸음이 바로 기술위원장 선임인 것이다. 기술위
원장은 비단 A대표팀뿐 아니라 각급 연령별 대표팀
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야 하는 등 그
야말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. 세계축구의 흐름을
꿰뚫는 국제감각은 물론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는 객
관적 안목과 한국축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두
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.

현재 축구계에서 차기 기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
물은 김호곤(66) 협회 부회장, 김학범(57) 전 성남FC
감독, 홍명보(48) 전 항저우 감독, 이장수(61) 전 창춘
감독,최영준(52) 전 부산 아이파크감독등이다. ‘인력
풀’이 한정된 상황이라 기술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후
보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. 허정무(62) 한국
프로축구연맹부총재,정해성(59)대표팀수석코치,신
태용(47) 전대표팀코치등의사령탑후보군과비교해
도그렇게풍부하다고는볼수없다.

한국축구행정의 수장인 정 회장이 과연 누구를 택
할지 궁금하다. 백척간두의 현실을 고려하면 축구계
전반의 존경을 받으며 혜안까지 갖춘 중량감 있는 기
술위원장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. 최종예선 9·
10차전(8월 31일 이란·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)까
지 시간도 충분치 않은 만큼 정 회장의 선택에 어느
때보다 눈길이 쏠린다.

김도헌 기자 dohoney@donga.com뉴
스

디
자

인
｜

김
청

조
기

자

데뷔첫완투승 ‘문승원의재발견’
NC전 4K 1실점 3승…김광현 빠진 SK 선발진 ‘마지막 퍼즐’ 완성

잠재력 믿고 꾸준히 기용한 ‘힐만 감독의 선택’ 적중
나주환 스리런·박정권 김동엽 솔로 화끈한 지원사격

9회초, 또 마운드에 올라왔다. 인천SK
행복드림구장 1루측 SK 팬들 사이에서
환호성이 터졌다. “문승
원!문승원!”

SK의 선발투수는 첫 타자 강진성에게 안타
를 맞았으나 후속 3타자를 범타로 막았다. 마
지막타자 지석훈은삼진으로돌려세웠다.그렇
게 SK의 시즌 첫 완투승이 이뤄졌다. SK 트레이
힐만 감독은 완투승 직후, 이 투수를 ‘아빠미소’와 함
께 안아줬다. 4회가 끝난 직후엔 덕아웃에서 어깨를 주물러주
기도했다. 2012년 1군데뷔이래6.2이닝을던진것이가장길었던
이투수는7회, 8회그리고9회까지자신의한계를확장했다.

문승원에게 20일 NC전은 ‘선발투수가 된 날’로 기억될 것이
다. 문승원이 처음 선발로 던진 날은 2013년 10월4일 사직 롯데
전(6이닝 6실점 패전)이었다. 이후 선발 첫 승은 2016년 5월4일
한화전(5이닝 1실점)에서야 이뤄졌다.

그러나 그 전까지 문승원은 테스트의 선상에 서 있었다.
2017시즌 취임한 트레이 힐만 감독은 문승원의 불확실성보다 잠
재력에 걸었다. 4월 방어율이 5.76(5경기 25이닝)이어도 밀었
다. 5월(방어율 4.66, 5경기 29이닝)에 이어 6월(방어율 2.13,
25.1이닝)까지 갈수록 데이터가 좋아졌다. 문승원의 발견을 통
해 SK는 켈리∼다이아몬드∼박종훈∼윤희상까지 선발진이 구
축됐다. 김광현이 없음에도 SK가 예상 밖의 실적으로 선발진에
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.

문승원은 NC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, 직구(53구), 커브
(20구), 슬라이더(22구) 3종의 무기를 자유롭게 던졌다. 직구 최
고구속은 146km까지 나왔다. 28살 나이답게 9회에도 140km
대 직구를 던졌다. 체인지업(4구)과 포크볼(5구)까지 총 106구
로 9이닝을 무자책으로 막았다. 7안타 1볼넷을 내줬음에도 4삼
진을 잡아내며 꿋꿋이 던졌다. 시즌 3승(5패)에 성공했다. 문승
원은 20일까지 79.1이닝을 던졌는데 외국인투수 켈리(93.1이
닝) 다음으로 많다.

나주환(3점)∼박정권(1점)의 연속타자 홈런을 포함해 김동엽
의 홈런까지 큰 것 3방으로 흐름을 장악한 SK는 7-1로 이겼다.
NC는 3연패에 빠졌다. 승리 직후 문승원은 “데뷔 첫 완투승이
라 기분이 너무 좋다. 포수 이재원 선배가 던지고 싶었던 공을 던
지도록 리드를 해줬다. 내야수비의 도움으로 실점을 하지 않았
고, 타자들이 초반부터 점수를 내줘서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”고
공을 돌렸다. ▶프로야구 관련기사 2·3·4·6면

문학 ｜ 김영준 기자 gatzby@donga.com

SK 문승원이 20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서 열린 NC전에 선발 등판해 데뷔첫 완투승을 따냈다. SK는 문승원의 완투를 발판삼아 NC를 7-1로 격파했다.문학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
